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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미래] 대기전력만 줄여도 한 달 전기료 5000원 절감

생활속 에너지 절약 노하우 / TV·셋톱박스 1219원어치 전력 소모 / 미니태양발전기 설치비 최소 9만원 / 옥상
쿨루프 시공, 실내 온도 낮아져

전력소모량이 급증하는 여름이다.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전력을 줄

이는 것이다.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콘센트에 전원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한마디로 쓰지 않고 새어 나가는 에너지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전기제품 중 대기전력이 가장 많은 것은 의외로 셋톱박스다. 14일 한국전기

연구원에 따르면 셋톱박스의 대기전력은 12.27W에 이른다. 대형TV 대기전력(1.27W)보다 10배

나 많다. 한달 내내 TV를 보지 않더라도 1370.68원((12.27+1.27)×24시간×30일×140.6원

(400kWh 이하 평균전력량요금 적용)을 셋톱박스와 TV전기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완충된 로봇

청소기도 2.5W, 스탠드 에어컨은 5.81W, 공유기 4.03W의 대기전력을 쓴다. 

쓰지도 않는데 에너지가 소비되는 이유는 5분대기조처럼 ‘주인’(사람)이 부르면 바로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TV와 셋톱박스의 경우 리모컨 전원버튼이 눌리면

바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꺼진 상태에서도 전력을 먹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손을 대면 작동하

는 전자제품도 대기전력이 있다.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 선풍기는 전원이 연결돼 있어도 대기전

력이 없지만 터치식으로 조정하는 선풍기는 0.22W 안팎의 전력을 쓴다. 

전기밥솥이나 냉온정수기, 비데처럼 보온기능이 있는 제품도 대기전력이 많다. 기자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에서 대여한 대기전력측정기로 실측한 결과 보온 상태의 전기밥솥은

3~63W를 주기적으로 오갔고, 비데는 2.14W, 냉온정수기는 80~400W를 기록했다. 

대기전력을 최대한 차단한다면 실제 얼마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까.  

4인 가구 박하은(가명·36·여)씨의 집에는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전기포트 등 총 31개의 가전제품



이 있고, 월 평균 5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낸다. 냉장고처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제품을 제외

하고, 상시 콘센트가 꽂혀 있는 가전제품을 토대로 계산한 박씨 가정의 하루 대기전력량은

1273.12Wh였다. 한 달이면 3만8193Wh(38kWh), 5342.8원어치(400kWh이하 평균전력량요금

140.6원 단순적용)의 전기가 쓰지도 않고 새 나갔다. 

좀 더 적극적인 절약법으로는 미니 태양광발전기 설치가 있다. 태양광발전기는 주택과 아파트

모두 설치 가능한데 아파트의 경우 보통 베란다 난간에 거치해서 고정한다. 분리가 가능하기 때

문에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이사갈 때 들고 가 재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발전기 보급가

의 50%를 지원한다. 260W급은 자부담 2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고, 추가 지원금을 주는 구청

도 있어 최소 9만원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월 전기요금이 5만4920원인 가정에서 한 달에

25kWh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면 한 달 전기요금을 1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두 달이면 투자비

용을 회수하는 셈이다. 

옥상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쿨루프 시공도 좋은 방법이다. 외부 온도가

30도일 때 일반옥상은 70도까지 달아올라 54도의 열을 실내로 내려보내지만, 쿨루프는 햇빛 반

사율이 높아 26도의 열만 실내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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